
말씀의     이삭

은퇴 후 계획을 물으신다면

정년퇴직이 몇 년 남지 않으니 많은 분이 은퇴 후 계획에 

대해서 물어보십니다.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. ‘35년이나 한 

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했으면 됐지, 퇴직 후에 또 무엇을 하

겠다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?’ 하는 생각도 들고, 계획을 

이루기 위해서 또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한다니, 게으른 저에

겐 형벌이나 진배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

무엇보다도,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계획대로 된 것이 뭐가 

있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입니다. 계획은 거창하지만 현실

적인 여건들이 따라주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

계획이 무산된 일, 이리저리 궁리를 할 때는 영 안 되다가 

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. 

학창 시절 계획대로라면 ‘저는 의대나 치대에 입학했거

나(대학 입시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실패)’ ‘미국으로 유학을 가서(의, 치

대를 못 가서 차선책으로 자연과학계열로 입학했으니) 실력 있는 과학자

가 되었어야’ 할 것입니다.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에서 이과 

공부를 하고, 자연과학계열로 입학했지만 뒤늦게 이과 공

부가 제게 맞지 않음을 깨닫고 대학교 3학년부터 문과로 

옮겨서 공부했습니다. 그리고 입사원서를 내기 전까진 한 

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송사에 입사해서, 라디오 클래

식 음악 채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. 모두 젊은 시절 

제 계획에 없었던 일입니다. 

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한때

는 동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한 적이 있는 제가 어찌

하여 뒤늦게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되고 가톨릭커뮤니케이션

협회(SIGNIS) 회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게 된 것인지, 이 역시 

제가 계획한 일은 아니었습니다. 제 인생의 설계자는 제가 

아니라 주님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. 지난날 일이 제 

계획대로 안 되어서 속상했지만, 나중에 살펴보면 그때 잘 

안된 것이 다행이었거나 오히려 더 잘된 일이었던 적이 많

았습니다. 주님이 설계하시니 어련하시겠습니까. 주님은 

언제나 제게 딱 맞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곤 했습니다. 제가 

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주셨던 

것입니다. 

이러하기에 퇴직 후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계획을 짜

는 것이 부질없는 일 마냥 느껴집니다. 물론 하루하루, 일

주일, 한 달, 일 년 단위의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선 실행방

안을 세우겠지만, 대체적으로 인생의 큰 틀에서 내 의지로 

계획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젠 더 고

민하지 않으려 합니다.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보다는 주님이 

주신 일, 이래저래 하게 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

서만 고민하기로 했습니다. 그것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주

님 마음에 들게 하고 싶으니까요.

임주빈 모니카
KBS 심의위원, 시그니스(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) 서울 회장

정재준 아가다 | 천호동성당

나를 이끄는 성경구절


